
#1 와인바 안(F.I), 밤 

 

[인트로 샷]  
전체적인 공간  
립스틱 10 개 정도 정갈하게 진열된 모습 클로즈업. 

 

한 남자가 혼자서 와인잔을 닦고 있다. 그때 한 손님이 와인 바 안으로 들어오고, 남자는 하던 

일을 멈추고 입구쪽으로 시선을 돌린다. 한 여자가 바 안으로 들어오고, 카메라가 그녀의 입술을 

비춘다. 이후 남자의 시선을 C.U 
  
남자 : 어서오세요 (나즈막이) 
  
여자가 카운터로 천천히 걸어온다. 그녀의 화장은 눈물로 엉망이고, 머리는 정돈되지 않은 

상태임을 한눈에 봐도 알 수 있다.  
  
남자 : 안녕하세요, 주문.. 하시겠어요? (촛불을 키면서) 
  
여자 : (남자를 쳐다보지 않은 채로, 메뉴를 응시하며) 음.. 
  
남자는 그녀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짐작하는 듯 그녀를 잠시 바라본다. 
  
남자 : 혼자 오셨나요? (여자의 얼굴을 살피며) 무슨 일 있으세요? 
  
남자는 대답이 없자 조심스럽게 술을 추천한다.  
  
남자 : (다정하게) 오늘 많이 힘드셨다면 제가 적당한 걸로 추천해드릴게요. 
  
여자는 그제야 남자를 처음 발견한 듯 바라보고, 무미건조한 어투로 대답한다. 
  
여자 : 고마워요 
  
그녀는 방금 헤어진 남자친구와의 사진을 마구잡이로 지우고 있다.  
이후 남자가 여자에게 술을 가져다 주며, 그녀를 내려다 본다.  남자는 여자와 여자의 핸드폰을 

슬쩍 살펴보며 여자가 방금 이별을 겪은 것을 확인했고, 그녀의 인스타그램 계정을 알아낸다.  
  
카메라가 여자와 여자 주변의 잔들을 비춘다. 

 



여자가 비틀거리며 일어서 카운터로 가서는 카드로 계산한다. 남자가 카드를 한번 보고, 그녀의 

이름을 확인한 후 결제한다. 여자가 위태롭게 걸어서 밖으로 나가고,  

 

남자는 와인잔의 립스틱 자국을 응시하고 여자를 뒤따라 나간다.  

 

  
#2 길거리, 밤 
  
여자가 길거리를 위태롭게 걸어가고, 그녀를 바라보며 남자가 소리친다. 
  
남자 : 혼자 가기엔 너무 늦었는데... (혼잣말) 
  
여자는 계속 비틀거리며 걸어간다. 길거리는 상당히 음침해 보이고, 여자는 집에 가까워질 수록 

더욱 위태롭게 걸어간다. 남자 조금씩 뒤따라간다. 조금씩 더 빨리 걸어가며 여자에게 다가간다. 

여자는 문득 자신을 따라오는 발소리가 있음을 알아챈다. 걸음 속도를 높이자 들려오는 발소리도 

빨라진다. 잠시 멈추자 자신을 따라서 멈추는 발소리. 약간의 긴장감이 도는 가운데 갑자기 

요란한 소리가 들려온다.  
  
여자가 오싹함을 느끼고 뒤를 돌아보자, 그곳에는 아무도 없다. 다시 고개를 돌리다 옆에 

붙어있는 달팽이를 발견한다. 달팽이를 보다 그녀가 배시시 웃는다. 
  
여자 :(취한 톤으로) 히히.. 안녕? 너 참 귀엽게 생겼구나?  
  
여자 잠시 뭔가 생각하는 듯 하다, 
  
여자 : 나랑 같이갈래?? 나랑 같이살자. 좋지? 좋은걸로 안다? 
  
여자 조심스럽게 달팽이를 들어서 손에 올린다. 여자가 달팽이를 손에 올리고 걸어갈 때, 골목 

뒤에서는 남자가 당황한 표정으로 서있다가 고개를 내밀어 상황을 확인한다. 나즈막이 욕설 

한마디를 내뱉는다. 
  
남자 : 하, 씨발.. 
  
#3 여자의 집 근처, 밤 
  
여자 : (조심히 달팽이를 들고 오며) 여기가 너가 새로 살 집이야. 조금 작지? 그래도 지낼 

만할거야! 
  



카메라가 집 밖을 비추고 남자가 여전히 밖에 서있다. 불이 켜지는 것을 확인한다.  
  
남자 : 잘자요, ㅇㅇ(여자배우 이름)씨 

 

남자 등돌려 걸어간다.  
  
  
#4 공원, 낮. 
  
다음 날. 여자가 공원 벤치에 앉아서 셀카를 찍고 있다. 옆에는 통에 달팽이가 잘 담겨있다. 

한번은 달팽이를 꺼내서 사진을 찍기도 하는 여자. 이를 인스타에 업로드한다.  
  
여자 : 오늘은 정말 날도 좋고, 걷기 딱 좋은 날이네! (달팽이를 손에 들고서) 그렇지?? 우리가 더 

친해지기 딱 좋은 날이야.  
  
이 때 벤치 너머로 남자가 핸드폰(달팽이 셀카)을 확인하며 두리번 거리며 등장한다. 남자가 

그녀를 발견하고 옷 매무새를 가다듬은 뒤, 그녀에게 다가가려 하는데 누군가 불쑥 나타나서 

그녀에게 말을 건넨다. 
  
행인 1(아이) : 어머 달팽이네? 달팽이 기르시나봐요. 저도 예전에 길렀었는데, 너무 귀엽네요. 
  
남자는 여자와 이야기하는 행인을 짜증스런 눈초리로 쳐다본다. 이내 남자의 시선이 달팽이로 

향하고, 언짢은 표정을 짓는다. 
  
   
#5 책방,(#4  같은 날) 
  
여자가 책방에 들어가고, 남자가 책방에 들어가는 여자를 바라보다 따라 들어간다. 여자가 

달팽이에 관련된 서적을 찾기위해 달팽이를 들고 책장 사이를 걸어다닌다, 남자는 눈에 띄지 

않도록 따라간다.(이때 책을 가지런히 정리하며 따라간다)  
   
여자가 잠시 높이 있는 책을 가지러 가기 위해 의자를 가지러 갈 때, 달팽이를 선반에 잠시 놓고 

간다. 남자가 무거운 책 한권을 들고 그 자리에 나타난다. 쿵 하는 소리가나고, 여자가 이상한 

느낌에 돌아오니 책에 달팽이가 뭉개져 있다.  
  
여자 : (당황하는 듯한 말투와 행동, 현실부정) 
  
여자가 달팽이를 들고 주저앉아 있는 모습을 뒤에서 카메라가 비추며 zoom out  
  



  
#6 책방 앞, 낮. 
  
여자가 망연자실한 채로 책방에서 나온다. 옆에는 남자가 담배를 피우며 서있다. 여자는 두 

손으로 잘 감싼 채 조금 가다 주저앉는다. 남자는 그녀를 보고 다가간다.  
  
남자 : 어..저기요? 괜찮아요?  
  
그녀는 그를 보고 놀라면서도, 이내 감정이 격해지며 울기 시작한다. 
  
여자 : (울먹이면서) 내 달팽이.. 왜 내가 사랑하는 것들은 하나같이.. 
  
남자는 여자를 다독이고, 그 살생도구(책)을 C.U. 
  
여자는 이내 남자에게 기대어 울고, 남자는 계속 여자를 다독여준다. 
  
 


